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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을 잇는 다리, 우체국 

 띵동~우리 집 앞 우체국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.

사람들이 등기우편과 택배를 부치고, 예금을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려

고 기다릴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. 

 저는 엄마와 함께 우편물을 부치러 갈 때마다 우리 동네에 우체국이 있

어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

 또, 우리 동네 우체국은 '무더위 쉼터'입니다. 학원 버스를 기다릴 때 우

체국 안에서 기다리곤 하는데 직원분들께서 웃으며 대해주셔서 기분 좋게 

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.

 그리고 우리 집 앞 강창우체국은 학교와 아주 가까워 '아동안전지킴이집' 

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.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

어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우체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

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저는 우체국이 정말 든든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

 한 번은 우리 할머니께서 숙모에게 맛있는 반찬들을 보내려고 우체국 택

배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반찬들이 다

시 할머니 댁으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놀라신 할머니께서 우체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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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셨고, 우체국 직원분들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빠른 택배로 다시 숙모 집

으로 보내 주셨습니다. 얼마 후 숙모에게서 반찬이 맛있다는 연락이 와서 

할머니께서도 안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

 제 생각에는 우체국 직원분들도 당황하셨을 텐데,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

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런 친절하고 신속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을 

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

 또 친한 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귀여운 물건들을 우체국 택배로 보낸 적

이 있습니다. 서울에 사는 친구의 집에 다음 날 선물이 도착해서 편리했습

니다. 우체국 직원분께서 ‘간편 사전 접수’​를 미리 하면 더욱 간편하고 

택배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셔서 다음에는 꼭 이용해 보고 싶

어졌습니다. 친구가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SNS에서도 올려 우체국 

덕분에 친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어서 저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.

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이 나누어지는 

곳이 바로 우체국입니다. 우체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을 전달하는 

‘행복을 잇는 다리'라고 생각합니다.


